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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의 덫 서울에서 쓰는 편지 일본 보물찾기 달인 회사원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⑬　
조용필이여, 희망의 빛으로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⑫ 자극 충만했던 서양 언론인들
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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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에서 쓰
는 편지’ ⑫ 자극 충
만했던 서양 언론인들
과의 만남
September 23, 2013

서울에서는 서양인과의 귀중한

만남도 종종 있다. 이달 9일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글로벌포럼도 그랬다.

관련기사

language

October 10, 2013 트윗 10 いいね！ 28

“비도 오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무대 위에서 조용필 씨가 말을 걸자, ‘네-!‘라는 함성이 일제히 솟았다. 9월 28

일의 밤,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야외콘서트. 그나마 보슬비여서 행운이랄

까. 자리에 놓인 비옷을 머리부터 푹 뒤집어쓴 채 2시간 반 가까이, 공연장을 가

득 메운 팬들은 쉬임없이 그의 노래에 전율했다.

퇴직 후 31년 만에 내가 서울 유학에 재도전한 건 지난 3월. 그로부터 한 달 뒤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조용필 씨였다. ‘가왕’이라 불리는 이 국민적인

가수가 10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더니, 수록곡 ‘헬로’와 ‘바운스’가 느닷없

이 차트 1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다. 젊은 인기가수들과 싸이를 제치고 이룬 쾌거

다. 63세라는 나이에 자신의 껍질을 깨고자 외국 작곡가에게 의뢰해 이미지 변신

에 성공한 건, 같은 세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내게 더 없는 낭보였다.

생각하면 32년 전, 서울에 유학 오자마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의 히트곡 ‘고

추잠자리’와 ‘창밖의 여자’를 듣고 깜짝 놀랐었다. 빠른 템포의 팝스타일이며

아름다운 발라드 모두, 곡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가창력도 범상치 않았다. 그리고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한오백년’을 듣기에 이르러서는 혼을 뺏기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열린 파티에 그가 기

타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눈앞에서 노래해 준 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는데 우리에

게도 불러 보라며 기타 반주를 해 주다니.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나.

그 후 취재 등으로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설마 나의 재유학을 환영이라도 하듯

이렇게 새로운 대성공을 거둘 줄이야. 팬이란 제멋대로 해석하기 마련이라 이는

내게 보내는 응원가가 틀림없다고 여겼다.

● 꿈에도 모른 재회, 그리움 이는 노래

자, 8월 초에 있었던 일이다. 주간조선의 취재에 응한 후 기자의 권유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바로 와 줄 수 없을까?” 뭔고 하니

어느 저명인사댁에서 조용필 씨를 주빈으로 만찬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거기서 내

얘기가 나왔기에 “얼른 부르자”는 얘기가 됐단다.

이건 꿈에도 몰랐던 기회다. 기자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했지만 식사를 얼른 마치고

날아갔다. 덕분에 주간조선에 실린 기사에는 “저녁 6시 50분 무렵엔 친분이 두터

운 가수 조용필 씨가 그에게 ‘번개’ 저녁을 제안했다”고 소개됐지만 사실은 그

렇게 된 거였다. 그날 밤은 노래방에서 즐겁게 보냈는데, 일반인의 노래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재미있다는 듯 들어주는 게 조용필 씨의 좋은 점. 물론 그도

‘헬로’와 ‘바운스’를 비롯해 그리운 노래들을 많이 들려주었다. 아, 나는 다

시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자초지종도 있었던 후의 수원콘서트다. 평균 연령은 높아도 펜라이트를 흔들

고 소리를 지르며, 줄곧 일어선 채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않고 흥분하는 청중들

모습은 젊은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요즘 최악인 한일관계 덕에 나도 우울한 나날

조용필 씨의 야외콘서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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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에서 쓰
는 편지’ ⑪　“사랑
해요!” 급우들아, 고
맙다!
September 04, 2013

3월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고 말았다. 6개월 가까이 매일 다닌 서강

대 한국어교육원 얘기다.

트윗 1 いいね！ 24

|칼럼| ‘서울에서 쓰
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교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했다. 일본사람 지인 한 명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스타 같아서 순간 잘못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틀림없이 일본대사관 후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정무공사가 아닌가. 한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었다.

트윗 3 いいね！ 21

|칼럼| ‘서울에서 쓰
는 편지’ ⑨즐겁달
까, 신촌에서의 하숙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월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소란하지만, 이를 바라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단신으로 와 있는

나는 자취가 서툴고 외식만으로는 재미가 없는데다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면 싶다. 대학가 신촌

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트윗 5 いいね！ 17

|칼럼| ‘서울에서 쓰
는 편지’ ⑧ 대학원
생들의 지적 교류, 일
한관계에 희망 보여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의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란 재킷, 흰 바탕에 검은

선을 흩어 태극기를 연상하게 하는 재킷, 고급스러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얼마 전 국빈으로서 중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양한 색채의 ‘재킷

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

다.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⑫ 자극 충만했던 서양 언론인들

과의 만남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며 한일 간을 오가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

권오기 씨와의 대담), ‘신문기자’ 등이 있다.

이었던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듯 친구와 함께 열광하며 셔터도 마구 눌러댔다.

조용필 씨는 11월 7일 일본에서 콘서트를 연다. 일본 공연은 1998년 이후 무려 15

년 만이란다. 그러고 보니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일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

三) 당시 총리와 회담 후 역사적인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낸 것도 15년 전.(동아일보 칼럼 ‘東京小考’ 9월 27일 참조) 한류 붐이 시작되

는 건 그 뒤부터다. 오랜만에 찾아온 조용필 씨의 일본 상륙이 양국에 새로운 희

망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에 잠기는 나였다.

‘서울에서 쓰는 편지’ 조용필 와카미야 요시부미

1

트윗 10 いいね！ 28S ha re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댓글  달기

댓글 입력...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9040075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10100087&text=%7C%EC%B9%BC%EB%9F%BC%7C%20%E2%80%98%EC%84%9C%EC%9A%B8%EC%97%90%EC%84%9C%20%EC%93%B0%EB%8A%94%20%ED%8E%B8%EC%A7%80%E2%80%99%20%E2%91%AA%E3%80%80%E2%80%9C%EC%82%AC%EB%9E%91%ED%95%B4%EC%9A%94!%E2%80%9D%20%EA%B8%89%EC%9A%B0%EB%93%A4%EC%95%84%2C%20%EA%B3%A0%EB%A7%99%EB%8B%A4!&tw_p=tweetbutton&url=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9040075
http://twitter.com/search?q=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904007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904007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8090094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10100087&text=%7C%EC%B9%BC%EB%9F%BC%7C%20%E2%80%98%EC%84%9C%EC%9A%B8%EC%97%90%EC%84%9C%20%EC%93%B0%EB%8A%94%20%ED%8E%B8%EC%A7%80%E2%80%99%20%E2%91%A9%EC%A0%95%EC%B9%98%EB%8A%94%20%ED%8B%B0%EA%B2%A9%ED%83%9C%EA%B2%A9%2C%20%EC%82%AC%EB%9E%8C%EB%93%A4%20%EA%B5%90%EB%A5%98%EB%8A%94%20%E2%80%98%EB%8B%A4%EB%A5%B8%20%EC%84%B8%EA%B3%84%E2%80%99&tw_p=tweetbutton&url=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8090094
http://twitter.com/search?q=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8090094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8090094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260085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10100087&text=%7C%EC%B9%BC%EB%9F%BC%7C%20%E2%80%98%EC%84%9C%EC%9A%B8%EC%97%90%EC%84%9C%20%EC%93%B0%EB%8A%94%20%ED%8E%B8%EC%A7%80%E2%80%99%20%E2%91%A8%EC%A6%90%EA%B2%81%EB%8B%AC%EA%B9%8C%2C%20%EC%8B%A0%EC%B4%8C%EC%97%90%EC%84%9C%EC%9D%98%20%ED%95%98%EC%88%99%EC%83%9D%ED%99%9C&tw_p=tweetbutton&url=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7260085
http://twitter.com/search?q=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726008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260085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050078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10100087&text=%7C%EC%B9%BC%EB%9F%BC%7C%20%E2%80%98%EC%84%9C%EC%9A%B8%EC%97%90%EC%84%9C%20%EC%93%B0%EB%8A%94%20%ED%8E%B8%EC%A7%80%E2%80%99%20%E2%91%A7%20%EB%8C%80%ED%95%99%EC%9B%90%EC%83%9D%EB%93%A4%EC%9D%98%20%EC%A7%80%EC%A0%81%20%EA%B5%90%EB%A5%98%2C%20%EC%9D%BC%ED%95%9C%EA%B4%80%EA%B3%84%EC%97%90%20%ED%9D%AC%EB%A7%9D%20%EB%B3%B4%EC%97%AC&tw_p=tweetbutton&url=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7050078
http://twitter.com/search?q=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07050078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7050078
http://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09230111
http://news.donga.com/3/all/20130927/57860487/1
http://asahikorean.com/tag/%E2%80%98%EC%84%9C%EC%9A%B8%EC%97%90%EC%84%9C%20%EC%93%B0%EB%8A%94%20%ED%8E%B8%EC%A7%80%E2%80%99
http://asahikorean.com/tag/%EC%A1%B0%EC%9A%A9%ED%95%84
http://asahikorean.com/tag/%EC%99%80%EC%B9%B4%EB%AF%B8%EC%95%BC%20%EC%9A%94%EC%8B%9C%EB%B6%80%EB%AF%B8
http://www.reddit.com/submit
https://twitter.com/intent/tweet?original_referer=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10100087&text=%7C%EC%B9%BC%EB%9F%BC%7C%20%E2%80%98%EC%84%9C%EC%9A%B8%EC%97%90%EC%84%9C%20%EC%93%B0%EB%8A%94%20%ED%8E%B8%EC%A7%80%E2%80%99%E2%91%AC%E3%80%80%EC%A1%B0%EC%9A%A9%ED%95%84%EC%9D%B4%EC%97%AC%2C%20%ED%9D%AC%EB%A7%9D%EC%9D%98%20%EB%B9%9B%EC%9C%BC%EB%A1%9C&tw_p=tweetbutton&url=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10100087
http://twitter.com/search?q=http%3A%2F%2Fasahikorean.com%2Farticle%2Ffeature_series%2Fseoulletter%2FAJ201310100087
javascript:void(0);
http://developers.facebook.com/plugins/?footer=1
http://developers.facebook.com/plugins/?footer=1


13/10/30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⑬　조용필이여, 희망의 빛으로 - Asahi Asia Antenna

asahikorean.com/article/feature_series/seoulletter/AJ201310100087 3/3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문의하기

게재 기사, 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 및 국제 조약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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